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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 그림 여행

돌 깨는 사람들 
(Les Casseurs de Pierre c. 1849)

귀스타브 쿠르베 (Gustav Courbet 1819-1877)

(캔버스에 유화. 160 cm x 259 cm. 제 2차 세계대전 중 소각)

“나에게 천사를 보여 다오. 그러면 천사를 그려 보여 

주겠다.”프랑스 화가 귀스타브 쿠르베가 후기 고전주

의 대가 앵그르와 논쟁 중에 단호히 뱉은 말이다. 직

접 보고 경험하지 않은 것은 그리지 않겠다는 신념을 

천명한 발언이었다. 분명한 장르 안에서 규격 정형화 

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정상이었던 19세기 중반의 프

랑스 화단에서 쿠르베는 도전적인 이단아였다. 

쿠르베는 파리 코뮌의 혁명가이며 사실주의를 부르

짖은 선각자였다. 그의 신념은 그의 그림에 고스란히 

반영되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묘사하는 사

실주의 화풍으로 이어졌다. 당시 고전주의 화풍의 이

상향이나 공상적인 표현을 일체 배제한 그의 그림은 

화단의 격렬한 비난과 찬사를 같이 받았다. 

‘돌 깨는 사람들’이란 이 그림 속에는 허름한 옷차

림의 노인이 뙤약볕 아래 무릎을 꿇고 도끼로 힘겹

게 돌을 깨고 있다. 뒤에 서 있는 어린 소년 역시 남루

한 차림에 무거운 돌을 한쪽 다리로 받쳐 들고 서 있

다. 고단하고 힘든 서민의 모습이지만 쿠르베는 어떤 

특정한 시각으로 그들을 보라고 강요하지 않는다. 그

들의 모습을 설명하지 않고 단지‘이것을 보라’고 무

심히 제시한다.

장식적이지도 않고 관념적이지도 않은 그의 그림은 

1855년 파리 국제전에서 전시를 거부당했다. 당시 화

단은‘새로 생겨난 사진에 악영향을 받은 불경스러운 

그림’이라며 비난을 퍼부었다. 쿠르베는 전시회장 근

처에‘사실주의’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개인전을 열었

다. 그때부터‘사실주의’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

했으며 사실주의 미술은 미술사에 중요한 한 획을 그

었다. 

쿠르베의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실제로 사진이 아

닌가 하는 착각을 일으킨다.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한 

것 외에는 그리지 않고 주제와 소재도 인간의 일상과 

현실로만 국한시켰기에 쿠르베의 작품 세계는 사진의 

세계와도 맞닿아 있다. 당시 막 발명되어 20세기로 진

입하며 시각사의 혁명을 몰고 올 사진의 본질을 쿠르

베는 이미 깨달았던 것 같다. 

쿠르베의 이 그림은 독일 드레스덴 국립 박물관에 

소장되어 있었으나 제 2차 세계대전 중 드레스덴 폭격 

중에 소실되었다. 그림은 불타 없어졌지만 그 이미지

가 사진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온전히 전해지고 있

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면서도 새롭게 다가온다. 

《김동백》  


